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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경기 x 믹

작가· 평론가 1:1 매칭 비평

 장 입 규

싸이월드에 미니룸이라고 각자의 미니홈페이지 안에 작은 방을 꾸며 만들어놓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 있었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는 네이버의 제페토나 아크버스가 있다.) 

가상공간에서 나를 대신할 아이콘의 머리모양, 옷, 표정 등을 고르고, 말풍선에 하고픈 말도 적어

넣는다. 실제 내 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미니룸에는 내가 좋아하는 가구와 사물들로 가득 채워넣을 

수 있다. 우리는 실제 삶의 공간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고 귀엽게 미니룸을 꾸밀 수 있고, 나의 취

향을 누구에게나 보여준다. 이곳은 현실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

면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정반대로 뒤집어, 미니룸이 진짜라고 상정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에 

미니룸의 모습을 똑같이 펼쳐보이는 걸 상상해본다. 상상만으로도 꽤 흥미진진하다. 현실세계에 펼

쳐진 가상세계 말이다. 

장입규, cable, 90x120cm, 잉크젯 프린트, 2019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다. 10여 년 정도 사용했을까? 스마트폰을 쓰기 이

전의 삶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중독되어 기술에 푹 길들여져있다. 녹음기, 사진기, 전자사

전, 지도 등을 따로 들고 다녔던 때가 이제 아득하게 느껴진다. 인류가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발

명품들인데, 기계에 의존하면 할수록 그에 맞춰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몇몇 능력들이 퇴화하기도 한

다. 우리는 이제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화면을 보며 보낸다. 일을 하거나, 소

통을 하거나, 심지어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말이다. 걸어다니고 땀을 흘리면서 누군가와 부딪치는 

현실의 경험이 아닌, 2차원의 평평한 화면을 응시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화면 너머의 세상에서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쉽게 분간해내기 어렵다. 사진은 쉽게 조작되고, 아무것도 아닌 

삶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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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입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들며 관객으로 하여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질문하게 한다. 작품이 전시의 경우, 직접 전시장에 와서 관람하는 관객만큼이나, 온라인에서 

작품 이미지로만 접하는 경우도 많다. 사진이 실제작품보다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

만, 실제로 보지 않으면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장입규의 작품은 후자에 속

한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깔끔하게 잘린 오브제들이 선에 맞추어 배치되어 마치 2차원의 평

면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리를 옮겨 측면에서 작품을 관람하면, 그것이 3차원의 오브제로 이루어

진 부조, 조각, 혹은 설치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우산, 시계, 옷걸이, 신발 등 형태가 

명확한 오브제들을 선택해 그라인더나 칼, 톱으로 자른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프로

그램을 사용하면 클릭 몇 번이면 끝날 간단한 작업이지만, 실제 사물을 이용해 자르는 일은 굉장

한 시간과 물리적인 노동을 필요로 한다. <desktop>(2020)은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바탕화면에 

보이는 아이콘을 현실세계로 동일하게 끄집어내 재구현한 작품이다. 산의 모양을 담은 이미지 아

이콘, 종이폴더 모양을 따라한 폴더 아이콘, 그리고 실제 휴지통까지. 그는 온라인, 디지털 환경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직설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장입규, umbrella, 90x120cm, 잉크젯 프린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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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정윤 / 독립기획자

동시대 미술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또한 영등포에 위치

한 비영리 전시공간 위켄드를 공동 설립(2016), 1년간 

운영했다. 공동기획한 전시로 <청춘과 잉여>(커먼센터, 

2014), <사물들: 조각적 시도>(두산갤러리, 2017)가 있

으며, 2016년에는 젊은 작가들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경

향을 다룬 <Rules>(원앤제이갤러리)전을, 2019년에는 

네트워크 안에서의 회화적 가능성을 말하는 <Painting 

network>(신한갤러리 역삼)전을, 2022년에는 임신 출

산 이후 변화된 여성작가의 삶에 대해 말하는 <New 

Life>(스페이스윌링앤딜링)을 기획했다.

작가 장 입 규 Jang, Ipkyu b.1984 (2022 아트경기 선정작가)

layers, 가변설치 각 60x40cm, 다양한 매트, MDF, 2019

장입규는 조각, 사진, 영상, 설치 뉴미디어 등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작

가는 주로 일상에서 작업의 재료나 소재, 아이디어를 얻

고 디지털 편집을 통해 사물이나 공간의 미묘한 부분을 

뒤틀거나 절묘하게 변형, 왜곡시키는 등 모순적이며 아

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여 인간의 시각을 비롯한 감각 

체계가 디지털 논리 안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탐

구하고자 한다. 주요개인전으로 <Digilog>(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 2022), <The Human Condition>(gallery 

Art Room, 2021) 등이 있으며 2022년 퍼블릭아트 뉴

히어로 대상을 수상했다.

사업소개 아트경기x믹 작가· 평론가 1:1 매칭 비평

2022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트경기x믹 작가· 평론가 1:1 매칭 비

평]은 아트경기 협력사 믹MEEK의 기획으로 진행, 2022년에 선정된 아트경기 작가와 다학제적 장르를 대

표하는 멘토를 매칭하여 비평을 진행한다. 총 8인의 아트경기 작가와 3인의 전문가는 9월부터 11월 동안 

1:1 면담을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누었고 그 결과 총 8편의 비평글이 작성되었다. 8편의 비평

글은 작가와 협력사 믹, 전문 평론가가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며, 아트경기 작가의 다양한 해석과 장

르 확장의 지점을 제공한다. 


